
© 2014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www.kan.or.kr  

ORIGINAL ARTICLE ISSN (Print) 2005-3673
ISSN (Online) 2093-758X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도움

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은 전통적으로 가족들에 의해서 제공되어

왔다. 노년기질환인 치매는 이러한 노인의 만성질환 중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는 대표적 질환으로서, 2025년 국내 치

매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전망된다[1].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수 역시 급격히 증

가할 것이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수 역

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노인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아왔다. 그러나 산업화, 개인

화,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확대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가족의 돌봄 역량이 축소되었으며,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 

상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2,3]. 최

근 뉴스에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현상인 치매 동반 자살 또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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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의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과중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다소 부

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4]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고려하게 되

는 것이다.

노부모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결정은 가족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이다[5]. 그러나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로 

가족들의 돌봄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입소 이후에도 

치매노인을 위한 가족들의 참여와 보살핌이 계속되며[6], 여전히 여

러 측면에서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국내외 여러 선행 연

구를 통해 알 수 있다[7,8]. 특히, 효를 가장 큰 덕목의 하나로서 강조

하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행위는 늙고 병든 부모를 버린다는 인식때문에 정서적 부담과 함께 

사회적 오명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9].

또한, 가족 돌봄제공자들이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서 치매노인 가족으로서의 변화된 역할을 습득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며,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시설이라는 낯선 돌봄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가족들은 치매노인과의 관계, 그리고 시설 돌봄종

사자들(nursing staff)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돌봄종사자들과의 비효율적 의사소통이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좌

절을 경험하기도 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시

설 내 치매노인을 위한 보살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있

는데[10], 이들의 역할 적응을 돕고 시설 내 돌봄종사자들과의 협력

적 관계 수립을 성공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내 치매

부모를 보살피는 가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설 내 가족의 역할과 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실정이고, 노부모의 시설입소 이후 가족과 관련된 연구로는 

입소 후 가족의 시설만족도 또는 부담감을 양적으로 조사한 몇몇 

연구에 그치고 있다[8,11]. 치매부모의 시설입소 후 가족들이 어떻

게 시설 돌봄종사자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나가며, 치매부모와는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역

할에 대해 어떻게 재정의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

가는지 등에 관한 시설 내 가족 돌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국외에는 시설입소 노인 가족들의 돌봄에 관한 연구들이 

다소 이루어졌고 가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12,13]. 그러나 효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 돌봄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 현실 상 병약한 노부모

의 부양이 대개 자녀들에 의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한국 성인자

녀들의 시설입소 노부모 돌봄에 대한 경험을 한국적 맥락에서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시각

과 입장에서 그 경험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

하여, 치매노인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

인을 보살피고 섬기는 자녀들의 경험과 의미체계를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시설입소 치매노인 돌봄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노

인과 자녀들 및 시설 돌봄종사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 참

여와 지지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치매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위

한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들의 경험과 의미체계를 분석하여 

생생히 묘사하고 기술함으로써 가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 그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간호전략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경험은 무엇인가?”라고 설정하

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설에 입소한 치매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경험을 근

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고 기술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시설입소 치매노인의 주 가족 돌봄제공자로

서 치매부모의 시설입소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돌보

고 있는 자,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의로 동의한 자를 기준으로 선정

되었고, 그 외에 면담의 분석 내용에 근거해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

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참여자의 선정은 이전의 면담내용으로부터 

드러나는 분석 결과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었다. 가령 치매부모와의 

혈연관계가 돌봄경험의 차이점으로 초기에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 딸, 며느리 참여자들을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그러나 분석이 진행되면서 혈연관계 그 자체의 차이점 보다는 치매

부모를 향한 애착이나 의무감과 같은 효의 동기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히 치매부모에게 애착을 보이는 참여

자와 반대로 치매부모와 별다른 애착관계를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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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분석 과정 중 가족의 유

대감 역시 중요한 범주로 떠오르면서 가족의 통합성이 뛰어난 가족

뿐만 아니라 가족 내 갈등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찾아 면담하

였고, 장기요양시설의 규모에 따라 참여자들의 경험에 차이가 날 수

도 있다는 가정 하에 작은 규모의 시설로부터 비교적 큰 규모의 시

설까지 다양하게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 수집 초기에

는 가능한 많은 범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했고 후기로 진행되면서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과 그 범주들 간의 관계, 그리고 핵심범주와 분석 내용을 확

인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도출된 범주를 발전시키고 밀도를 더하

여 포화에 이르도록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14명의 성인자녀들로서, 

시설입소 치매노인과의 관계로 볼 때 딸 6명, 아들 3명, 며느리 5명으

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40세에서 65세의 분포를 보였는데 

40대가 4명, 50대가 7명, 60대가 3명이었다. 치매노인의 연령은 72세

에서 90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70대가 7명, 80대가 5명, 90대가 2명이

었다. 치매노인의 장기요양시설 입소기간은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입소기간은 2년 8개월이었다. 치매노인의 시설

입소 전 노인과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했던 참여자는 10명이었고 나

머지 4명은 근거리에 거주하며 노인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였

다.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 중 7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7명은 전

업주부였다. 방문횟수는 주 1회에서 월 1회까지 다양하였으나 참여

자들은 평균 2주에 1회 정도 치매부모를 방문하고 있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2년 8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개별적인 비구조적 심

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1회에서 4회까지 

다양하였으며 면담은 1회 당 45분에서 120분가량 소요 되었다. 모

든 면담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MP3에 녹음되었고, 녹음내

용은 컴퓨터 파일로 재생시켜 연구자 본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

접 필사하였다. 필사된 내용은 본 연구자가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

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들을 보충하였고, 참여

자들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추가로 기입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연구

자와 참여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

였고 점차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초기 면담질문은 “시설에 입소해 계신 치매부모를 돌보

는 자녀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오”라는 개방적 질문으

로 시작하였고 점차 구체적이고 탐색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2차 

이후의 면담에서는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 질문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발견된 범주와 과정 등을 확인하고 추가하

기 위한 구조적인 질문들이 이루어졌다. 사용된 주요 질문은 “시설

에 입소한 치매부모를 방문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시설방문 시 

어떤 활동을 수행하십니까?”, “방문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

은 무엇입니까?”, “시설 내 노인의 가족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내 치매부모와는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

를 유지해 나가십니까?”, “시설에 입소한 치매부모를 계속 방문하며 

보살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치매부모의 시설입소 

전후로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시설 내 돌봄제공

자들과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십니까?” 등이었고 자료 

수집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즉, 11번째 참여자와의 면

담 이후 거의 한두 가지의 범주만 새롭게 발견되었고 마지막 14번째 

참여자와의 면담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범주나 속성, 또는 관계

가 나타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되었으므로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설

입소 치매노인 자녀들의 돌봄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trauss

와 Corbin[14]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원자료

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

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방문 시에 보충질문이 이루어졌다. 분석

은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및 선택코딩의 단계로 진

행되었는데, 개방코딩에서는 자료를 세밀히 검토, 비교하여 개념화 

및 범주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축코딩에서는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 짓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선택코딩에서는 모든 분석적인 작업을 통합하

여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 중 기록된 메모

와 도표 역시 자료의 추상화와 이론화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5]의 신뢰

성(credibility), 적합성 (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증성

(confirmability)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먼저,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시설 내 치매부모를 보살피는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라포를 형성하며 참여자들이 선택한 조용

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매 면담이 끝난 후 각각의 참

여자와 함께 면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봄으로써 참여자확인(mem-

ber check)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료확인(peer debriefing)으로서 질

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박사들과의 정규적인 모임과 

토론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분석결과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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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연구 결과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상황이나 참여자들에게 얼

마나 적용 가능한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성 확보를 위

해 이론적 표집방법에 의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까지 수집과 분석을 계속하였으

며, 무엇보다도 실제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연구 결과에 인용함

으로써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도록(thick description)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등을 제공하여 연구 결과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은 연구의 진행 과정을 연구

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집을 포함한 자료 수집에서 자

료 분석의 전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각 주제에 대한 원자료를 

제공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14]의 근거이론방법 절차를 철저하

게 준수 하도록 노력하였다. 확증성이란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의 

세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연구의 확증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한, 본 연구자는 참여자 면담을 실시한 후에 바로 메모를 기록함으

로써 연구자 자신의 가정과 해석, 철학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괄호

치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수집된 자료, 이론적 메모, 그리고 연

구자의 개인적 가정과 해석이나 선입견을 담은 메모를 명확히 구분

함으로써 확증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6.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책

임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 곳에서 치매부모의 입소 후 꾸

준히 시설을 방문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여러 자녀들을 지켜보았 

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상담을 했던 경험이 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전혀 낯설지 않은 미국이라는 문화권에서조차 부모를 시설

에 입소시킨 후 부모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하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자녀

들의 대처방법과 돌봄의 의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

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근거이론방법에 따른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에 앞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

회로부터 연구심의 승인(IRB No. PIRB12-014-02)을 받았다. 먼저, 

각 참여 시설로부터 참여동의서를 획득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

의한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면담의 내용이 녹음될 것과 이에 관한 비밀유지와 익

명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언제든지 원치않을 시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 동의서

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 본인에게만 노출

될 것이며 수집된 개인정보에는 연구자가 부여한 코드 번호가 붙여

질 것이고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지

정한 별도의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보관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

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 후 안전하게 폐기

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1장씩 나누어 가졌

다. 본 연구자의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조처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을 통해 67개의 개념, 29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

출되었고, 축코딩을 통해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중

심현상은 ‘버팀목의 무게 안기’로 나타났으며, 인과적 조건은 ‘황폐

해져가는 치매부모’와 ‘돌봄역할 전환의 인정’으로 도출되었다.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부모 섬김의 동기’와 ‘시설 돌

봄에 대한 관점’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생소함 극복하기’, ‘돌봄 점검하기’, ‘돌봄의 균형잡기’였

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가

족의 결속력’과 ‘제도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서 ‘치매부모 존재의미에 대한 양가감정’, ‘가족 유대의 변화’, 

‘시설을 향한 변화된 시각’, 그리고 ‘삶의 재구성’이 해당 범주로 도출

되었다(Table 1). 선택코딩을 통해 시설에 입소한 치매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로 

확인되었다. 치매에 걸려 자기 자신조차 잊어가는 부모를 시설에 입

소시킨 자녀들은 마음의 짐을 안은 채, 약해져만 가는 치매부모를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면서, 치매부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여 견딜 수 있도록 지지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감내하고 있었다. 이 

버팀목의 역할을 감내해 나가는 과정은 초기혼란기, 탐색기, 역할조

정기, 적응기의 네 단계로 나타났다(Figure 1). 

1. 핵심범주: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

본 연구 결과, 시설에 치매부모를 입소시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매부모를 방문하며 돌보고 있는 자녀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핵심

범주는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로 도출되었다.

치매부모의 시설입소로 인해 참여자들은 더 이상 24시간 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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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for enduring the role of a prop.

Table 1.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using Paradigm Model

Subcategories Categories Paradigm element

Weakened mind and body of parents with dementia Devastation of parents with dementia Causal condition

Being freed from the primary caregiver burden Acknowledging caregiver role shift

The weight of responsibility being born from behind
The weight of guilt
Emotional pain from compassion
Emotional turbulence

Bearing the weight on a prop Central phenomenon

Feeling affection towards parents with dementia
Duty as an offspring

Motives for caring for parents Contextual condition

Attitude towards nursing homes Perspective towards nursing home care

Supportive family
Family members weaseling out their responsibilities

Familial solidarity Intervening condition

The benefits of public assistance Institutional support

Allaying anxious mind
Striving for justification
Stepping back for the adjustment of parents having dementia

Overcoming the unfamiliarity Action/interactional strategies

Observing carefully
Evaluating the quality of care

Overseeing the nursing home care

Accepting the nursing homes’ territory of physical care
Sharing intimacy with parents having dementia
Avoiding conflicts with nursing staff 
Communicating with nursing staff for care

Counterbalancing the caring roles

Parents’ precious existence
Doubt and rejection of the meaningless life of parents with dementia

Ambivalence towards the existence of                    
parents with dementia

Consequences

Recovery of family peace
Family relationships breaking apart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Building trusting relationships with the nursing home
Finding a distrustful relationship with the nursing home

Altered viewpoint towards nursing homes

Positive acceptance of life
Sharing life with others

Restructur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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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서 치매부모의 신체적인 수발을 들 필요가 없어졌다. 치매부모

에 대한 신체적인 보호와 간호의 책임이 시설로 위탁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시설입소로 끊어지는 게 아니

었다. 참여자들은 시설에 계신 치매부모에게 늘 마음이 쓰였고 점

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만 같은 연약한 치매부모를 바라보며 마지막

까지 그 옆에서 치매부모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자 했다. 예

전과 같은 주돌봄제공자로서의 위치는 아니었지만 치매부모가 쓰

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지하는 것이다.

시설에 계신 치매부모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 돌보는 것은 그리 쉬

운 일이 아니었다. 시설에 계신 치매부모를 뵐 때마다 부모를 버렸다

는 마음에 괴로웠고 전 생애를 바쳐 자신들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

한 죄송함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방문을 미루거나 거르는 

경우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치매부모를 볼 때마

다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다. 치매부모

의 몸이 많이 축나거나 인지적으로 더욱 저하되어 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설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설에 안전하게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안전사고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고 

그 때문에 시설에서 전화라도 오면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

다. 이 모든 것이 버팀목에 실리는 무게로 작용했다. 그러나 치매부

모의 ‘배후’에서 끝까지 부모를 지켜드리고 싶은 책임감의 무게를 가

장 크게 느끼고 있음을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으로서는 자녀가 이 엄마 배후에 있다는 거지... 엄마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엄마 옆에 우리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엄

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다 적응을 하고 있겠지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나 마음적으로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걸, 자주 가서 엄마하고 자주 

얘기라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2)

치매부모를 위한 버팀목이 되어 무게를 안고 버티는 데에 부모 섬

김의 동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동기는 치매부모를 향한 애정

과 자식으로서의 의무로 크게 나뉘는데 동기가 강할수록 더욱 든

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고 동기가 약할수록 버팀목이 되는 것이 

버거웠다. 애정과 의무가 강할수록 견고한 버팀목이 되었고 애정이

나 의무 둘 중에 하나만 강해서는 버팀목이 되어 무게를 견디는 것

이 힘에 겨웠다. 애정과 의무 둘 다 약한 경우 버팀목의 역할은 가능

하지 않았다. 시설 돌봄에 대한 관점 역시 버팀목의 무게안기에 영

향을 미쳤는데 시설 돌봄에 대한 관점이 호의적일수록 마음의 짐

도 가벼웠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 쉬웠던 반면, 관점이 부정적일수

록 마음의 짐도 무겁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이 더욱 필요했다. 

참여자들은 버팀목의 무게를 안고 견디기 위해 생소함 극복하기, 

돌봄 점검하기, 돌봄의 균형잡기와 같은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

략을 사용하였는데, 가족의 결속력의 차이와 제도적 지원에 따라 

상호작용 전략 사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의 결속력이 

높을 때 모든 전략들을 더욱 활발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가족의 결속력이 낮을 때 부분적인 전략들만을 소극적으로 사용

하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이 높을수록 안심하고 전략들을 적

극적으로 사용하였고, 반면 제도적 지원이 낮을수록 여러 전략들

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느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여러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사용한 결

과, 치매부모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을 회복하고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러나 때로는 치매부모의 인간답지 못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의미 없는 생을 속히 마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과거

에서부터 이어오는 치매부모에 대한 감정의 앙금을 버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뎌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치매노인의 입소 후 돌봄과정을 거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서도 노인의 시설입소 이전 가족 내 존재했던 갈등이 해소되면서 

가족의 평화가 재개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돕는 가운데 가족의 유

대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무심한 가족

들에 대한 반감과 전혀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가족들 때문에 

결국 가족관계의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은 시설 내 치매부모를 돌보면서 시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시설이 의지가 되며 믿음이 

쌓여가는 곳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시설 돌봄종사자들의 

가식적인 언행에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는 참여자들도 일부 있어 시

설을 향한 불신이 쌓여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돌봄의 과정을 거

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었고 현실

을 애써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리고 치매부모가 처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작은 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남을 돕고 싶

은 마음과 연약한 시설 내 노인들과도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

내면서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의 과정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의 돌봄과정은 초

기혼란기, 탐색기, 역할조정기, 적응기의 네 단계로 나타났다.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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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치매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경험

입소한 치매부모를 보살피는 자녀들의 돌봄과정은 하나의 고정된 

직선상의 과정이 아닌,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

으로 전환되는 순환적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 중 참여자들은 버팀

목의 무게를 안고 견디기 위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

하였다. 이 돌봄과정은 시설에 계신 치매부모를 보살피는 자녀들의 

전체적인 돌봄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다시 초기혼란기에서부터 적응기에 이르기까지 돌봄과정이 반복되

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설 내 안전사고로 치매부모가 상해를 입

었을 때 자녀들은 다시 처음부터 정서적 혼란을 경험했고 치매부모

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보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역할조정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

며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고 치매부모가 상해에서 벗어나 회복을 하

게 됨에 따라 다시 적응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 초기혼란기 

초기혼란기는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

서 참여자들은 시설이라는 낯선 환경에 치매부모를 입소시킨 후 치

매부모와의 물리적 분리에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떨어져 있는 치매

부모 생각에 불안했고 부모를 포기하거나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 자책하거나 자괴감이 생겼다. 치매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것이 과연 잘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확신을 갖기가 힘들었

고 시설에 치매부모를 모셔놓고 자신의 몸이 편해진 것에 대해서도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선택한 시설이 치매부모에게 적절한 곳

인지, 그 곳의 사람들은 어떠한지, 돌봄의 질은 어떠할지, 치매부모

는 과연 잘 적응할 것인지, 참여자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안팎으

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생소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해 나가야 했다.

(1) 생소함 극복하기

치매부모나 참여자 모두에게 시설은 낯선 환경이었고 낯선 사람

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소함을 극복하는 것이 참여자들에

게 매우 절실해 보였다. 이 내용은 ‘불안한 마음 잠재우기’, ‘힘써 합

리화하기’, ‘노인의 적응을 위해 거리 두기’의 전략으로 나타났다.

① 불안한 마음 잠재우기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불안한 자신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

해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자신들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끝에 아프기라도 하면 결국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또한,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하

는 전략도 사용하였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은 전화를 자주 하거나 

또는 수시로 방문해서 치매부모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보였다. 자주 방문을 하는 것은 치매부모에게도 심리적 안

정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신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흔

히 사용하는 전략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 간에 서로를 지지하

고 선택의 옳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첨에 입소시켜 놓고 가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은 첨에 

입소시킨 사람들은 매일 옵니다 매일.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어떻

는가 싶어가... 안심이 안 되니까... 자주 얼굴을 보이면은 그 사람 

심리에 안정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게 부모는 

심적으로 굉장히 위안을 얻습니다. (참여자 4)

② 힘써 합리화하기

참여자들이 가지는 마음의 짐 중 죄책감은 특히 이 단계에 영향

을 많이 미쳤다. 치매노인의 시설입소와 관련해 죄책감을 심하게 느

끼는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더욱 자주 찾아와 치매부

모의 상태를 확인했고 시설입소 선택에 대해 더욱 심한 자책을 하

거나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전략을 보였다. 시설입소는 치매부모

를 위한 가장 합당한 선택이었고 시설입소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도 치매부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설에서는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매부모가 더 적절한 보살핌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내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해주는 거 그거 밖에 없잖아요... 어머니는 또 보호받아야 되

고 때가 되면 그런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도를 잘 하

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6)

③ 노인의 적응을 위해 거리 두기

초기혼란기는 치매부모 역시 새로운 환경에 혼란스러워하는 단

계이다. 이런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참여자들은 더욱 자주 찾

아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시설 

측의 요구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달랐다. 시설 측에서는 노인의 시

설 내 생활 적응을 위해 참여자들이 오히려 방문을 삼가 줄 것을 제

안했고 참여자들은 그 조언에 따라 방문의 간격을 넓히거나 초기 

입소 직후 3주 동안 전혀 방문하지 못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첨에는 이틀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호사

가 하는 얘기가 자주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자주 오면 더 적응

이 안 된다 오지 마라더라고요... 적응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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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살아갈 수 있다고... (참여자 4)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은 그리 오래지않아 시설

에 적응했고 부모가 시설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한 참여자들과 시설 내 돌봄종사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서서히 가라

앉는 것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불안한 마

음을 가지고 있고 내적, 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부모의 상태와 시설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살피고 평

가하기 위해 탐색의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2) 탐색기 

참여자들은 치매부모의 시설입소 초기에 정서적으로나 가정적

으로 혼란의 시기를 거쳤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곧 시설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치매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탐색하며 지켜

보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탐색기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인,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리 감독의 역할이 대두되는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1) 돌봄 점검하기

이 탐색의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시설의 전반적인 돌봄의 형태와 

치매부모가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돌봄의 

질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돌봄 점검하기’의 전략을 사용하였고 이 

내용은 ‘세심하게 지켜보기’와 ‘시설 돌봄 평가하기’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① 세심하게 지켜보기

먼저, 참여자들은 시설에 계시는 치매부모를 방문하여 부모의 건

강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변을 점검하며 어떤 환경에서 치매부

모가 돌봄을 받고 있는지 주시했다. 위생 상태와 같은 환경적 요인

을 살피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시설 돌봄

종사자들이 어떤 태도로 노인들과 상호작용 하는지, 시설 내 전체

적인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가장 주목하여 보았고 그들을 가장 안심

시켰던 요소는 가식 없고 밝게 웃는 돌봄종사자들의 태도였다.

뭐 이래 평상 시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을 대우하는 모습을 보

니까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고 보호자가 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

고 보면은 그냥 아무나 엄마 아부지 하면서 붙어 가지고 장난치

고 막 이라거든예. 그런 행동들은 누구한테서 일시적으로 갑자

기 벌어지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 딱 안심

이 좀 되고... (참여자 4)

② 시설 돌봄 평가하기

한편, 참여자들이 돌봄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집 같은’ 또는 

‘가족적인’ 돌봄이었다. 집 같은 분위기와 가족 같은 돌봄종사자들

은 가장 만족스러운 돌봄의 조건이었고, 가족 같은 돌봄은 마치 집 

같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언제든지 불쑥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

주며 인내심을 가지고 성심 껏 보살펴주는 돌봄종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반면, 가족과 같은 따뜻한 시선이 없거나 철저히 규칙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며 기계적인 돌봄의 행위만 있는 곳은 참

여자들이 생각할 때 집도 가족도 아닌 그야말로 ‘그저 보살펴주는 

곳’에 불과했다. 

한계가 있어요. 약 같은 것도 틱틱 던져 주고... 그냥 이렇게 먹

이고 닦아주고 끝나면 약 던져주고 그거밖에 없어. 아주 기계적

인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그런 거 밖에 없더라구요. 아

주 기계적인 것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루어 질 뿐이죠. (참여

자 12)

참여자들은 더 나아가 시설 돌봄과 관련된 제도적인 제한점에 대

해 살피고 평가를 내렸다. 제도적 제한점에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치매

부모를 위한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는 상업적 장기요양시설에 대

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돌봄의 질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치매부모를 살피고 치매부모가 속한 주변 환경을 살

피며 전체적인 돌봄의 질을 평가하면서 제도적 제한점까지 고려하

는 단계를 거치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에도 시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돌봄의 균형을 잡

기 위한 자신들의 역할조정기로 이행하게 된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은 치매부모를 모신 장기요양시설에 부설된 주

간보호센터를 4년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 참여자의 경우, 주

변을 탐색하는 단계가 대폭 생략되었고 대신 치매부모의 상태를 중

점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고 시설 돌봄종사자들과도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으

므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탐색의 한 부분이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역할조정기

역할조정기는 본격적으로 참여자들이 시설 내에서 자신들의 역

할을 확인하고 조정해 나가는 단계이다. 초기혼란기와 탐색기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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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참여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시

설이라는 생소한 환경에 점차 익숙해졌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돌

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략 가늠하였다. 다음 단계인 역할조정기

에서는 이 환경 내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확

인하고 이를 시설과 조율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돌봄 역할의 균형

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1) 돌봄의 균형잡기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담당할 수 있는 돌봄의 영역을 확인하고 

시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돌봄의 균형을 잡아가기 위하여 여러 전

략을 사용하였다. 이 내용은 ‘시설의 신체 돌봄 영역 인정하기’, ‘치매

부모와 정 나누기’, ‘시설과의 갈등 피하기’, ‘돌봄을 위한 소통하기’의 

전략으로 나타났다.

① 시설의 신체 돌봄 영역 인정하기

먼저, 참여자들은 시설 내에서 자신들이 치매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제한성을 인정했다.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일단 

치매부모를 시설에 위탁한 이상 거리끼는 점이 있더라도 믿고 맡기

는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 자세를 취했다. 시설의 돌봄영역을 인정

하고 수용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나타났다. 주된 신체 간호와 개인

위생에 관한 영역(예: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는 일)은 완

전히 시설의 돌봄영역으로 명확한 경계가 지어졌고 참여자들은 주

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서 있는 태도를 보였다. 

기저귀 갈고 하시면 저도 도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도와 드

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 괜찮다고 제가 할 일이니까 제가 해요. 

이렇게 묻히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그러시거든요. 저

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혹시나 방해될까 봐... (참여자 10)

② 치매부모와 정 나누기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비록 제한된 영역이지만 치매부모의 곁에

서 정을 나누는 여러 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을 보

내고 있었다. 사라져가는 치매부모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며, 

치매부모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리고 

치매부모와 함께 자신들만의 정다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들은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의

외로 그들은 시설 돌봄종사자들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을 

찾아서 자신들만의 친밀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손톱은 제가 보면은 가끔씩 길면은 제가 깎아 드리고 있구요, 

그때그때 오면서 이제 뭐 보이는 거 해 드려요... 그리고 제일 좋

은 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뽀뽀를 자주 해 드리거든요. 뽀뽀를 해 

드리면 겉으로 이렇게 웃지는 않으셔도 이렇게 뻔히 쳐다보세

요. 좋아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웃음),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웃음).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서 제가 좀 나이가 들어도 막내니까. 자주 인제 다른 거는 많이 

못하니까 뽀뽀해 드리고 찬양 이제 제가 불러 드리거나 아니면 

요즘엔 이렇게 전화에서 나오니까 틀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같이 누워서 사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웃음). (참여자 10)

③ 시설과의 갈등 피하기

시설과 참여자들 사이에서 돌봄역할에 대한 균형을 잡으며 조정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과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사용한 전략은 기대수

준을 낮추는 것이었다. 한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다수를 돌보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시설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은 매우 조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능력이 없는 치매부모를 시설에 맡겨 놓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고, 건의나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꺼내는 데 머뭇거리며 신중을 기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어찌 생각하면 또 막말로 혹시 눈에 거슬리고 서운한 점이 있

어도 맘에 안 들어도 말을 할 수가 없지. 나도 내 부모를 못해서 

일단 부탁한다고 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지 

나라도. 그러면 니가 하지 뭐하러 이런 데 모시노 할거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보는데 얼굴이 좀 어떻게 해서 좀 닦이고 싶어도 

진짜로 간병인들 보는 데서 닦이지도 못하고 가요. 미안해 할까

봐, 그분들이.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진짜 뻔뻔스럽지. 지도 못해

서 여기다 모셔놓고 뭐 시위 하는 거 같잖아요. (참여자 13)

④ 돌봄을 위한 소통하기

돌봄을 위한 소통하기 전략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이는 

치매부모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더욱 양질의 개별적 돌봄

을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

설에서 알아서 해주고 또 부모를 맡겨놓은 이상 자신들이 참견하

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시설 돌봄종사자들과 의사소

통을 시도하며 치매부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참여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치매부모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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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딸들이었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부모가 질

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치매부

모가 개별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다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아프니까 

무조건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휠체어에 태울 때에도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엄마는 한쪽 무릎이 아프거든요? 우리는 인제 엄마

한테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 그런 거는 다 말하고. 얘기를 해줘야 알지, 그쪽에

서. 그래 이 요양원(요양보호사)들이 자꾸 바뀌더라고. 우리는 

인제 그때그때 얘기를 해 주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러니까 이럴 

땐 이렇고 그러니까 말을 해주면 자기들은 아 알았다고 그렇게 

잘 해주지... (참여자 2)

참여자들이 이 단계에서 사용한 마지막 전략은 시설 돌봄종사

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격려하는 것이었다. 자신

들도 힘들어서 포기한 치매부모에 대한 돌봄을 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돌봄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 진심 

어린 감사였다. 방문을 할 때마다 돌봄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작은 감사의 선물로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매

우 중요한 방식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더 나아가 치매

부모를 위한 돌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촉매로 작용한다고 참여

자들은 믿고 있었다.

엄마를 (간병)했던 그 두 분은 우리 형제 간들이 모이면 늘 그

래요. 이 두 분 은혜를 잊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해주고... 저는 그래서 참 진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고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한 번 찾

아뵙고 인사하고 고래 가요. (참여자 11)

4) 적응기

이전의 초기혼란기, 탐색기, 역할조정기를 지나면서 참여자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시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며 돌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터득했다. 마지막 단계인 적응기

는 참여자들이 시설에 계신 치매부모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의 조

정을 마무리하며 그 역할을 내재화하는 단계로서, 참여자들은 상

황에 상당히 익숙해지거나 또는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응기에 

들어서면서 참여자들은 치매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시설과

의 관계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나

름대로 이 돌봄과정을 통해 삶의 재구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 치매부모 존재의미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돌봄의 과정을 거치면서 치매부모의 존재의미에 대

해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살아만 계셔도 소중한 부

모’와 ‘의미 없는 삶에 대한 회의와 거부’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치매부모의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

으로는 비참하고 의미 없는 삶을 단순히 연장 하는 것이 아니라 빨

리 이 고통을 마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아프지만 가서 볼 수 있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시니까 계시는 거나 안 계시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엄마가 

이 땅에, 내가 내를 모르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아무 의미가 없

잖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을 마감하는 게 엄마도 좋고 우리

도 좋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지겨워서 그렇

다는 게 아니라 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 11)

(2) 가족 유대의 변화

치매부모의 시설입소 후 지속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가운데 참여

자들은 가족의 평화가 회복되거나 또는 지속된 갈등으로 가족이 해

체되는 가족 유대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 내용은 ‘가족 평화의 회복’

과 ‘해체되는 가족관계’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특히, 가족 유대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던 참여자들은 주로 며느리들로서, 돌봄과정

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도움을 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며 결국 가족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제 내가 의논을 하자고 모이라 했는데 시누이는 이제 당신 

살기가 힘드니까네 뭐 어머니 길거리에 냇뻐려도 자기는 말 안 

하겠다고 그렇게 큰시누이하고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네 

그래 멀어지는 거지예. 그걸로 끝이에요. (참여자 5)

(3) 시설을 향한 변화된 시각

참여자들은 돌봄과정을 거치면서 시설을 향한 시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시설을 향한 신뢰’와 ‘시설을 향한 불신’의 하위범

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시설과 함께 협력하여 돌봄에 참여

하는 가운데 시설을 향한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설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친숙하고 의지가 되는 곳이었으

며 시설 돌봄종사자들의 변함없이 친절한 자세는 참여자들로 하여

금 믿음의 눈으로 시설을 바라보게 했다.

처음에는 오히려 진짜 여기다가 맡겨도 될까 안 될까 그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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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지금은 엄마가 몸만 좀 약해졌을 뿐이지 그래도 거기 있으

니까 우리가 24시간 돌보는 것 보다는 조금 안심하게 되는 것 같

애요. 그 사람들이 잘 돌보아 주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살펴보니까 믿을 만하더라니까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거기

를 지금은 믿는 거죠. (참여자 2)

반면, 소수의 참여자들은 가식적인 돌봄종사자들의 태도와 언

행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참여자들의 눈에 비치는 돌봄종사

자들의 가식적인 태도는 시설을 향한 불신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작용했다.

(4) 삶의 재구성

돌봄 과정을 거쳐 적응기에 안착하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지

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며 삶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이 내용은 ‘삶의 긍정적 수용’과 ‘나누는 삶’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

다. 참여자들은 훗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되었으며, 절망이나 슬픔 속에서도 작고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세도 볼 수 있었다. 치매라는 절

망과 시설에 계신 부모를 보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요소를 발견

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은 폭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힘이 더 세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분도 계시고 물고 그

런 분도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엄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러다 보니까 아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정말 제일 인기 좋은 분

이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정말 기

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다 사랑을 받으시니까(웃음)... 저는 정말 저렇게 말

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사하죠. (참여자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

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웃을 생각하고 주위의 연

약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예전에

는 눈에 띄지도 않았던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남을 돕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진짜 우리가 원래는 엄마가 건강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지

만 엄마가 저런 병이 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봐도 아픈 사

람을 보면 뭐 그냥 아프겠거니가 아니고... 엄마가 저기 계시니까 

만약에 남루하게 옷을 입고 가면은 밥이라도 한 끼 사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참여자 2)

논 의

본 연구에서 시설입소 치매노인 자녀들의 돌봄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는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현 

한국의 효사상과 가족중심주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사

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시설입소 치매노인을 위한 자녀들의 

돌봄 경험과 그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과 관련된 가족연구들이 대부분 시설입소 결정 요인이나 시설 서비

스 만족도 등을 양적으로 연구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치매부

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섬기는 자녀들의 돌

봄경험을 포괄적이며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여 이를 설명하

는 실체이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간호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설입소 치매노인 자녀들의 돌봄 경험은 치매부모를 가정에서 

부양하는 가족들의 재가돌봄경험과는 그 성격과 맥락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났다. 재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은 주로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의 제한, 노인 및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

리적 부담, 재정/경제 활동상의 부담 및 건강악화의 범주로 분류하

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 등의 심리적 부담과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가 일부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외의 심각한 부양부담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위

의 재가 부양부담을 이미 상당 부분 체험하였고 그러한 부양부담의 

정도가 가족부양능력의 한계를 넘었을 때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치매부모의 시설입소 이후 

위의 재가 부양부담에서 대부분 벗어날 수 있었고, 이러한 돌봄 맥

락의 변화로 인해 이들의 시설 내 돌봄 경험은 재가돌봄과 사뭇 다

른 양상을 띠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입소 후 가족의 부양부담

의 변화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가족들은 시설입소 후에 신

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경험하였고[16,17], Lim과 Park[8]

의 연구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 가족들보다 요양시설 이용 가족

들에게서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본 연구 참여자

들의 경험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치매노인을 시설에 위탁하

는 순간부터 가족들은 과중한 부양부담으로부터 대폭 해방되었으

며, 이러한 해방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모습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버팀목의 무게안기’였다. 버팀목은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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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 또는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

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이다[18]. 시설 치매노인의 자녀들은 마치 버팀목과 

같이 치매부모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받치어 세우는 역

할을 담당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Fleming[19]은 ‘생명선(lifeline)’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 가족들의 중추

적인 역할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버팀목에 실리는 

무게로서 죄책감, 연민, 마음의 동요와 같은 마음의 짐이 나타났는

데 이는 노인의 시설입소와 관련된 국내외 가족연구 결과에서 한결

같이 나타나는 주요현상이었다[17,20]. 특히, 효사상을 근간으로 하

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부모 돌봄 규범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식으

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이러한 죄책감은 Lee 등[9]의 연구에서 오명으로 다루어졌다. 치매부

모의 시설입소 이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도 이러한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는 참여자들을 볼 때, 가족들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 정서적 중

재가 입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치매부모의 버팀목이 되어 곁을 지키면

서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고 치매부모의 건강을 챙기며 작은 일들

을 찾아서 하면서 치매부모와 정을 나누고 있었고 이러한 역할은 

시설 돌봄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간호와는 사뭇 구별된 

돌봄이었다. 여기에는 획일화된 시설 돌봄과는 다르게 치매부모를 

더욱 개별적이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가족들의 의도가 담겨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서양의 선행 연구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

다[6,10]. 특히, Bowers[10]는 시설 내 가족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

은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노인의 품위와 소망을 지키며 통제

감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존적 돌봄(preservative care)’의 개

념으로 설명하였고, 장기요양시설 내 가족의 역할을 이해할 때 그

들이 수행하는 일(task) 자체 보다 돌봄을 인격화, 개별화하려는 가

족들의 의도와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들은 치매부모와 

정을 나누면서 부모의 기억이 되어주고 정체성이 되어주고 활력을 

주는 보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은 자신들이 그저 방문을 오는 거 외에는 딱히 하는 일이 없다고 느

꼈고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보존적 돌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

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들이 보존적 돌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스

스로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시설 측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위와 

같은 구별된 돌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구체적인 중

재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섬김의 동기는 돌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노인돌봄의 문화적 배경에는 효에 기

반을 둔 윤리적 도리와 가족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9],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사상은 부모 섬김의 동기, 즉 치매부모를 향

한 애정과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역설적인 면은 버팀목이 되어 치매부모를 위해 

보존적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참여자들은 부모를 시설에 입

소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불효자로 여기고 죄책감에 시달

린다는 것이다. 서양에서보다 국내 연구에서 자녀들의 죄책감이 오

명으로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문화 깊숙이 내재된 유교적 

효사상과 가족주의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노인돌봄과 시설입소

를 상호 모순된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9], 이러한 강직된 사회

문화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효의 개념이 현 사회문화와 시대를 반

영하여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 비록 가정에서 직접 치매부모를 돌

보지는 못하지만 참여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부모를 보살피는 모

든 행위와 상호작용들은 현 세대의 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

국의 Zhan 등[21]의 가족역할에 관한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시설

에 계신 부모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효의 실천으로 여기고 있었다. 

시설에 치매부모를 입소시키는 것이 불효의 행위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새로운 돌봄의 환경에서 변화된 형태로 자녀들

의 돌봄과 효가 계속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공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제까지 전통적 방식으로 고수되어 왔던 효

의 개념을 현 시대상을 반영하여 전환 또는 확장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과 중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버팀목의 무게를 안고 견디기 위한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

에서 가족의 결속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Cho와 Seo[16]

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양부담이 감소되었다는 결

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약한 결속

력 때문에 버거움을 느낀 참여자들은 대개 며느리들이었고 이들은 

남편 또는 가족들의 무관심과 이기주의 때문에 힘들어했다. 가족

주의의 가치관에서 볼 때 가족 간에 상호부양과 원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 가족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은 Kang 등[22]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며느리의 경험에서도 나

타났다. 따라서, 며느리들이 시설 내 치매부모를 돌볼 때 가족갈등

과 해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정서

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지지를 장려하기 위한 가

족상담 및 중재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이 시설에 입소한 치매부모를 위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치매부모와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돌봄의 질을 평가하

는 일이었다. 이러한 가족들의 역할은 여러 서양 연구 결과에서 유

사하게 나타났다[6,10,20].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돌봄의 질을 평가하

는 것은 최적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자녀들의 관리감독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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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만족스러운 돌봄은 “가족과 같은 돌봄”이었

다. 이 결과는 노인돌봄과 관련하여 가족과 요양보호사 모두 ‘가족

적 돌봄’을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로 인식하였던 Choi[23]의 

연구 결과와 동일했다. 또한, 기능적 측면보다 정서적 친밀과 인간관

계가 중요함을 보고한 시설 돌봄에 관한 선행 연구들[8,24]과 유사

하였다. 이는 시설돌봄에서 기본적인 신체간호뿐만이 아니라 치매

노인과 가족에 대한 관심, 배려 및 존중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23-25]

을 시사한다. 

시설 돌봄종사자들과 가족 간에 돌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자녀

들은 시설의 돌봄 영역을 인정하고 갈등을 피하며 돌봄을 위해 소

통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자녀들은 시설의 전문적 돌봄의 영역

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치매부모를 위한 돌봄에 일부분 참여하며 부

모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참여의 여부

와 그 정도는 돌봄종사자들의 태도와 협력 정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26]. 또한,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가족들의 시설 돌봄 만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가족이 시설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개입하는 정도였다[11]. 따라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족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환영받는

다는 느낌을 받으므로[27], 가족들의 부담을 염려하여 가족들을 의

도적으로 돌봄의 기회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

면서 가능한 돌봄의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가족들과 건설적인 돌

봄 관계를 형성하는 길일 것이다. 가족과의 협상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FIC (Family Involvement in Care)는 가

족들이 시설 돌봄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가운데 동의한 

구체적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과 방법들을 자세히 제안하였고 

그 효과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12]. 반면, Specht 등[28]은 FIC 중재

를 사용했을 때 가족들이 선택하여 수행하기를 원하는 돌봄 활동

의 종류나 기대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

서는 아직 이러한 중재들이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와 국내 현실에 맞는 중재개발, 적용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돌

봄종사자와 가족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

안함(comfort),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의(consultation) 및 신뢰

(confidence)가 주요 요인이 됨[24]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두터워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유대감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

를 경험하였다. 노부모의 시설입소 이후의 가족의 부양 부담을 조

사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시설입소 이후 가족관계의 호전을 결과

로 제시하고 있다[16,1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가족관계

가 호전되고 유대가 강화된 반면, 갈등의 축적으로 관계의 와해를 

경험한 가족들도 있었다. 시설 내 치매부모 돌봄의 과정 중 가족관

계의 부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가족들을 더욱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서

심리적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돌봄의 결과로 참여자들은 치

매부모와의 관계, 시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에는 시설입소 후 노부모와의 관계변화

나 시설과의 관계 변화를 조사한 선행 연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앞

으로 이 부분에서 더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실증적 연구

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시설입소 치매노인 자녀들의 돌봄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돌봄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체이

론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치매 노인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돌보고 있는 자

녀들로서 치매 노인의 시설입소 이후 6개월 이상 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연구 참여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14명의 성인자녀들이었

다. 본 연구 결과, 시설입소 치매노인 자녀들의 돌봄 경험을 나타나

는 핵심범주는 ‘버팀목의 역할 감내하기’ 과정이었다. 이 돌봄과정

은 초기혼란기, 탐색기, 역할조정기, 적응기의 네 단계로 나타났으

며, 이 과정 중 버팀목의 역할을 감내하기 위한 다양한 작용/상호작

용 전략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에 치매부모를 입소시킨 후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섬기는 자녀들의 경험 중 그들이 시설 내 새로운 역할과 상황에 적

응해 나가며 경험하는 여러 도전과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자녀들이 

치매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부모를 위한 돌봄을 중단할 것이라

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자녀들은 치매부모와 나름대로의 방

식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

한 돌봄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돌봄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의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입소 치매노인 자녀들의 돌봄 경험에 대하

여 그들의 입장에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간

호현장에서 임상실무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며, 가족들의 

경험에 근거한 한국적 가족간호중재를 유도하도록 기여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돌봄과정에 따른 

적절한 상담과 정보제공 및 구체적인 개별 가족 지지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하며, 가족과 돌봄종사자

들 간의 관계개선과 갈등통제방법, 의사소통방안 및 조율 전략 등

에 관하여 가족과 돌봄종사자 모두를 위한 교육 중재를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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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돌보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시설 내 노인을 방문하지 않으며 방치

하는 가족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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